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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ge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resilience,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in individuals in their 20s and 30s. The goal i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is age group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physical therapy services addressing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Design
            Cross-sectional study design.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3 to 28, 2023, targeting adults. A total of 416 valid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ego-resilience was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e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greater subjective well-being was linked to lower levels of depression. The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age not on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but also influenced the indirect effect of ego-resilience on depression through subjective well-be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go-resilience functions as a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 that mitigates depression and enhances positive affect, with subjective well-being playing a mediating role. Furthermore, structural differences in mental health-related variabl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age,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ge when developing mental health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at ego-resil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are key psychosocial factors in explaining depression. Its significance lies in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designing programs aimed at enhancing ego-resilience and promoting positive affect within mental health and physical therap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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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2023년 3월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에 머물렀다(송영훈, 2023). 우리나라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행복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행복지수는 낮은 실정이다(김미혜 등, 2014).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60년대에 사회복지 맥락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와(성보훈과 윤선아, 2010), Seligmam과 Csikszentmihalyi(2000)가 주창한 긍정심리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임정아와 진영선, 2017).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안녕감이라 사용하는데(Seligman 등, 2006),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가 행복의 정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복은 주관적이므로 행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과 경험이다(Alavi, 2007). 행복감에 대한 관심은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8년 Blanchflower와 Oswald가 72개국의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감은 청년기에는 높고 중년기에는 하락하다 다시 노년기에 상승하는 U자형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Blanchflower와 Oswald, 2008).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는데 있어 연령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안녕지수가 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이윤정, 2019).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20대가 194,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역시 164,94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이는 전체 연령대 중 20~30대가 우울감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령대는 진로, 취업, 인간관계, 경제적 자립 등 인생의 주요 전환기 과제를 경험하는 시기로,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고립, 디지털 매체 중심의 삶, 고용 불안정 등은 2030세대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울의 발현과 개인 내 심리적 자원 간의 상관관계 탐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30세대의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세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 개입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70년대 후반부터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주관적 행복감의 결정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욕구충족, 자기존중감, 인간관계 등을 보고 있다(성보훈과 윤선아, 2010). 이러한 기조에 맞춰 국내에서도 성격, 자기존중감, 낙관주의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노력해왔다(구재선과 서은국, 2011). 이러한 연구결과 한국사회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외적,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신승배, 2015). 특히, 심리적 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높여주고(김성숙, 2012), 스트레스는 낮춰 주는 등 우울증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상은 등, 2018).

      자아탄력성이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이전의 자아통제의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일컫는다(김성숙, 2012). 자아탄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강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게 한다.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경험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며,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하게 된다(Tugade와 Fredrickson, 2004).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경험을 잘 헤쳐 나가며,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게 된다(김성숙, 2012). 또한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이 주는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과 극복 및 반응이 개인의 정신적 건강 및 주관적 행복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이종목, 2010; 이슬아와 권석만, 2017; 김은성과 소영호, 2022; Ben-Shahar, 2007; Bonnano, 2004; Masten, 2001).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행복감과 관계있는 요인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이 중에 하나로 우울은 인지, 정서 및 정서 및 신체적 영역에 기능장애를 초래하거나 다른 정신장애과도 연결될 수 있고, 심해지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손미라와 김신향, 2020).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은 부적관계를 보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우울장애는 환자들의 기능 장해를 초래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박승진 등, 2010). 이러한 우울은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받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박금숙과 윤해민, 2016).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그리고 우울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와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SPSS PROCESS macro Model 7을 활용해 확인해 봄으로써 2030세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의 우울증에 있어 정신건강 물리치료 서비스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연구의 핵심 대상인 2030세대의 성인 남녀를 연구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은 2030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온라인 포럼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사회초년생 모임, 직장인 카페 등 20~30대가 활발히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을 상세히 안내한 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연구 집단의 특성에 부합하는 표본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표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설문은 2023년 5월 23일 ~ 28일까지 온라인 구글 폼(Google Forms)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에게는 연구 목적, 조사 내용, 응답 익명성 및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58명을 제외한 총 416명의 응답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 416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 223명(53.6%), 여자 193명(46.4%)이었다. 응답자의 나이 분포는 ‘20대’ 211명(50.7%), ‘30대’ 205명(49.3%)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97명(23.3%), ‘대학교 졸업’ 311명(74.8%), ‘대학원 졸업’ 8명(1.9%)이었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 소득 기준 ‘200초과 400이하’가 169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400초과 600이하’ 122명(29.3%), ‘600초과 800이하’ 83명(20.0%), ‘800초과’ 27명(6.5%), ‘200이하’ 15명(3.6%)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살고 있는 살펴보면, ‘부모님 모두’ 304명(73.1%), ‘아버지’ 16명(3.8%), ‘어머니’ 26명(7.0%), ‘조부모’ 4명(1.0%), ‘기타’ 63명(15.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416)

          
          

        

        
          
            
              	Classification
              	Cases
              	Ratio(%)
              	Etc
            

          
          
            	Gender
            	Male
            	223
            	53.6
            	
          

          
            	Female
            	193
            	46.4
            	
          

          
            	Age
            	20s
            	211
            	50.7
            	
          

          
            	30s
            	205
            	49.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97
            	23.3
            	
          

          
            	University graduate
            	311
            	74.8
            	
          

          
            	Graduate school graduate
            	8
            	1.9
            	
          

          
            	Income (Monthly)
            	200 or less
            	15
            	3.6
            	
          

          
            	More than 200 to 400 or less
            	169
            	40.6
            	
          

          
            	More than 400 to 600 or less
            	122
            	29.3
            	
          

          
            	More than 600 to 800 or less
            	83
            	20.0
            	
          

          
            	More than 800
            	27
            	6.5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Both parents
            	304
            	73.1
            	
          

          
            	Father
            	16
            	3.8
            	
          

          
            	Mother
            	29
            	7.0
            	
          

          
            	Grandparents
            	4
            	1.0
            	
          

          
            	Others
            	63
            	15.1
            	romantic partner, friends, etc.
          

          
            	Pet ownership
            	Yes
            	116
            	27.9
            	
          

          
            	No
            	291
            	70.0
            	
          

          
            	No response
            	9
            	2.1
            	
          

          
            	Total
            	416
            	100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애완동물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있다’가 116명(27.9%), ‘없다’가 291명(70.0%), ‘무응답’이 9명(2.1%)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이전의 자아통제의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일컫는 상태로 정의하였다(김성숙, 2012). 측정도구는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RS)’를 바탕으로, 백수연(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나는 내 삶을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는 편이다.’와 같은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한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당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백수연, 2016).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1로 나타났다.

        

        
          2)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이란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정서 상태로서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정의하였다(임정아와 진영선, 2017). 측정도구는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tive happiness Scale)를 Seligman(2004)과 신혜진(2011)의 연구를 통해 수정ㆍ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1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당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신혜진, 2011).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8로 나타났다.

        

        
          3)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기분 저하(depressed mood), 죄책감과 무가치한 느낌, 무력감, 정신운동 지체(psychomotor retardation), 식욕 감소, 수면장애 등을 보이는 증상으로 정의하였다(박금숙과 윤해민, 2016). 측정도구는 Spitzer 등(1999)가 개발하고 최홍석 등(2007)이 번안한 PHQ-9을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각 문항이 ‘없음(0점)’, ‘거의 매일(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당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다(최홍석 등, 2007).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9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2.15(Hayes, 2013)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각 변인들의 정규분포가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셋째, 주요변인인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연령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우울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2.15에서 제시한 모형(Model 7)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상관분석에 앞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Kline(2015)이 제시한 기준(왜도±3, 첨도 ±10이하)을 벗어나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상우와 김지현, 2022 재인용).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n=416)

          
          

        

        
          
            
              	Variables
              	
                a
              
              	
                b
              
              	
                c
              
              	M±SD
              	Skewness
              	Kurtosis
            

          
          
            	Ego-resilience (a)
            	-
            	
            	
            	3.46±0.87
            	-0.34
            	-0.86
          

          
            	Depression (b)
            	-0.655**
            	-
            	
            	0.48±0.50
            	1.53
            	2.98
          

          
            	Subjective well-being (C)
            	0.708**
            	-0.565**
            	-
            	3.58±0.79
            	-0.42
            	-0.26
          

        

        
          
            **p<.01.
          

        

        

        본 연구의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M=3.46(SD=0.87), 우울 M=0.48(SD=0.50), 주관적 행복감 M=3.58(SD=0.79)로 나타났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부적상관(r= -0.655, p<0.01)을 보였고, 주관적 행복감과는 정적상관(r= 0.708, p<0.01)을 보였다.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은 우울과 부적상관(r= -0.565, p<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주관적 행복감은 높아지며,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우울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2.15의 모델7을 사용하고,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크기나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Bootstrapping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β= -0.265, 95% CI:-0.361 ~ -0.118), 주관적 행복감도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β= -0.204, 95% CI:.-0.193 ~ -0.06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가 연령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또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연령의 특정 값에서 조건부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을 확인해 보면 20대 -0.162 ~ -0.041, 30대 -0.119 ~ -0.027로 각각 0을 지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Flg. 1).

        
          Table 3.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ge
            (n=416)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95% confidence interval
            

            
              	
                B
              
              	
                S.E
              
              	
                LLCI
              
              	
                ULCI
              
            

          
          
            	Mediation model (Dependent variable: Subjective well-being)
          

          
            	Ego-resilience
            	1.011
            	0.095
            	1.119
            	10.694***
            	0.825
            	1.197
          

          
            	Age
            	1.057
            	0.219
            	0.288
            	4.823***
            	0.626
            	1.487
          

          
            	Ego-resilience × Age (Int.)
            	-0.240
            	0.062
            	-0.265
            	-3.883***
            	-0.361
            	-0.118
          

          
            	Dependent variable model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Ego-resilience
            	-0.291
            	0.029
            	-0.511
            	-9.872***
            	-0.349
            	-0.233
          

          
            	Subjective well-being
            	-0.128
            	0.033
            	-0.204
            	-3.935***
            	-0.193
            	-0.064
          

        

        
          
            ***p<.001.
          

        

        

        
          Table 4.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through bootstrapping
            (n=416)

          
          

        

        
          
            
              	Age Indirect effect
              	Non-standardized coefficient
              	
                β
              
              	95% confidence interval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20s
            	-0.099
            	0.031
            	-0.174
            	-0.162
            	-0.041
          

          
            	30s
            	-0.068
            	0.023
            	-0.120
            	-0.119
            	-0.027
          

        

        

        
          
          

          (Figure 1)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ge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서서히 감소하고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이 매개되어 우울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20~30대 청년들의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연령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여 매개효과의 강도에 차이를 만들어낸다. 특히 연령이 높은 집단(30대)은 자아탄력성이 낮아질 경우에도 주관적 행복감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고 비교적 완충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울 수준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lg. 2). 이는 연령이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조절 능력에 있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기 내에서도 연령의 차이에 따라 그 경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 개입 시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Age
          
          

          

        

      

    

    

  
    
      Ⅳ. 고 찰
      본 연구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41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백수연, 2016), 주관적 행복감(신혜진, 2011), 우울(최홍석 등, 2007)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년의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정서적 부정 요인인 우울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긍정적 정서 상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박금순과 윤해민, 2016; 김성숙, 2012; Tugade와 Fredrickson, 2004)와 일치한다. 특히,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높은 정적 상관(r= 0.708)은 자아탄력성이 청년의 긍정적 심리 상태를 유지·강화하는 핵심 변인임을 시사하며,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통해 우울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이 우울과 부적 상관(r= –0.565)을 보인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며, 긍정적 정서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선행연구(박승진 등, 2010)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이 청년의 정신건강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향후 치료적 서비스의 계획에 있어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이나 긍정심리 기반의 중재 방안을 통해 환자의 우울을 완화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2030세대의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는 확인되었다. 즉, 연령은 단순히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2030세대 청년들은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며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 고통이나 괴로움을 이겨낸다는 선행연구의 기전과도 그 맥락이 유사하다(김성숙, 2012; 이슬아와 권석만, 2017; Bonnano, 2004; Tugade와 Fredrickson, 2004). 다시 말해, 자아탄력성은 그 자체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행복감 역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30세대의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 시 연령층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20대 초반 대상 프로그램은 자아탄력성 훈련에 중점을 두는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물리치료학회에서 제안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물리치료 서비스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적 설계로 인한,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고, 표집이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과 다양한 지역·직업군을 포함한 표본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애완동물 유무와 같은 환경적 요인, 취업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성격적 특성, 기질적 특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과 같은 심리적 요인, 성별, 지역, 종교유무 등의 기타요인 등을 포함한 다각적 분석이 포함된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30세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주관적 행복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주관적 행복감 또한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우울을 완화하고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키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며, 주관적 행복감이 매개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연령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거쳐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30세대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변인 간 구조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연령군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생애주기 맞춤형 중재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이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정신건강 서비스 및 물리치료 분야에서 자아탄력성 향상 및 긍정 정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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